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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장병 안전 첨단장비로 지킨다!
방탄복 기준 1월10일경 확정 예정 … 방탄헬맷은 이미 공급기업 선정

2004년 4월 한국군 병력이 이라크에 파병될 것이 확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장병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방탄복, 방탄헬맷 및 특수제작 차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안전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파병 장병들에게는 방탄복과 방탄헬맷이 제공되는데 방탄복은 재질과 두께에 따라 성능과 활동성이 달라지

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용도가 달라진다.

방탄복의 섬유 원료로는 특수PE, 아라미드, 유리섬유가 사용되는데 현재 특수PE가 가장 가볍고 활동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방탄 성능도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

고 있다.

아라미드는 Kevlar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소재로 PE와 비슷한 강도를 가졌으나 무게가 무거운 단점이 있으

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방탄성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두꺼워지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권총탄환까지 막을 수 있는 두께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슴부위 등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더욱 강력한 방탄성능이 요구되며 최소한 7.62mm 

소총은 막아내기 위해서는 특수PE 또는 아라미드를 사용한 방탄판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아직까지 파병군인들이 사용할 방탄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며 1월10일 방탄

복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방탄복을 생산하는 오리엔탈(대표 김문웅) 관계자는 “특수PE 소재의 방탄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7.62mm-AK 소총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탄헬맷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납품할 기업까지 선정돼 있는 상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수PE 소재 방

탄헬맷을 공급하는 오리엔탈이 공급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파병장병들은 특수PE재질로 만들어진 방탄헬맷을 사용하게 되며 방탄헬맷을 착용하면 총알이 헬멧에 정확

하게 명중했을 때 권총 탄환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

방탄헬맷은 나일론 재질 제품과 특수PE재질 제품이 있는데 나일론 재질은 현재 한국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

는 것으로 특수PE재질의 제품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방탄복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리엔탈은 국내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방탄복관련 특허를 다

수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국방부에 방탄복과 헬맷을 납품해온 기업으로 연매출 200억원에 이르는 안전

장비전문 생산기업이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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